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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태도 척도(AFC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패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된 미
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을 통해,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AFCS)는 ‘미래를 위한 출산, 현재의 방해물로서
의 출산,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출산’의 3요인으로 구성된 21개의 문항 구조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증분타당도 
및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
고 타당한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출산태도, 저출산, 미혼 여성, 척도타당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주혜민, 양수진

20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8, No.2, 2025 journal.baldal.or.kr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
에 직면해 있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
명으로 전망되며(통계청, 2024), 이는 OECD 주요
국의 평균 출산율인 1.6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23),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 한국의 
총인구는 4,57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2024).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21년부터 
한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되
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2023). 이처럼 가속화되
는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리적 
원인과 이를 면밀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
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라는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가치
관 변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
러한 접근의 한계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서도 인정되었는
데, 해당 보고서에는 “출산을 생산력 혹은 노동력
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사회
적 결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신윤정 외, 2020). 이는 출산 결정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가치관이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인
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히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측
정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출산태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의 부재는 한국 사회의 저출
산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론적으로 출산 
관련 연구는 가임기 여성으로 해야 하지만(이명진, 
2022),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기혼 여성에 초
점을 맞추어 왔다(박수미, 2008; 정혜은, 진미정, 
2008; 정성호, 2012; 우해봉, 장인수, 2019). 이러
한 연구 경향은 출산이 주로 결혼제도 내에서 이루
어지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지
만,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91.6%, 기대자녀 수는 
1.68명으로, 기혼 여성 대다수가 최소 한 명 이상
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의향이 있음이 보고
되었다(통계청, 2021). 반면, 만 19~34세 사이의 
여성 청년층의 미혼율은 76.8%에 달하지만(통계청, 
2021), 정작 저출산 현상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 진입 이전 단계’에 있는 미혼 여성들
의 심리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이미 출산 가능성이 높은 기혼 집
단을 초점에 맞춘 기존의 선행연구는 출산 진입 여
부를 고민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가임기 여성의 대다수가 미혼이라는 
점과 결혼 이전 단계에 있는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
가 향후 결혼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다
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타당화하여 저
출산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연구가 주로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주로 출산에 대한 개
인의 태도를 출산의향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해 왔
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출산의향을 향후 출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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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의 계획으로 정의하거나(이정원, 2007), 현재 
자녀 수와 출산계획에 따른 자녀 수의 합으로 측정
하거나(이보라, 2018),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희망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기
도 하였다(이명진, 2022).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측
정 대상이 기혼 여성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일관된 측정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출산태도를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를 
통해 문항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
치지 않거나(김경선, 오진환, 2007), 복합적인 출산
태도 요인을 단일 문항으로 단순화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노원, 문상호, 
2010). 이처럼 출산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기혼 여
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충분
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가임기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미혼 여성
(만 25~35세)을 대상으로 출산 태도 척도를 타당화
함으로써, 저출산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을 확장하
고 미혼 여성의 출산 관련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
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Söderberg와 동료들(2013)이 개발한 
출산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FC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FCS는 출산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인구 통계 및 소득 지
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개발되었으
며, 기존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
다(Söderberg et al., 2013). 원 척도의 개발자는 

출산태도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출
산태도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Söderberg et 
al., 2011), 출산에 대한 여성의 태도를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하위요인인 
‘미래를 위한 중요성(Importance for Future)’은 
자녀 출산이 미래 삶에 만족감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기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현재의 장애물
(Hindrance at Present)’은 출산이 현재 삶에 방
해가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측정한다. 이 요인은 출
산이 개인의 경력, 자아실현, 혹은 현재의 삶의 방
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자유와 여
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마지막 
하위요인인 ‘여성 정체성(Female Identity)’은, 자
녀를 출산하는 것을 여성의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
하는 태도를 측정한다. 

이처럼 AFCS는 출산에 대한 다차원적인 심리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
존 척도가 주로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넘어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기대, 
현실적 제약 인식 등 출산 태도에 내재된 복합적
인 심리적 변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
닌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AFCS를 활용하여 여성의 
출산 태도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
다. Acer 등(2023)은 미산부(nullipara) 여성 213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직업 상태, 가족 
구조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AFCS 점수
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Dundar
와 Elverdi(2023)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이 경제적 요인, 경력 계획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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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S의 하위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Afshari와 Beheshtinasab(2022)가 이란 여성 6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AFCS를 통하여 직
업 유무, 임신 여부, 감염병 경험 여부가 출산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남을 시사하
였다. 이와 같이 AFCS는 출산 태도와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성을 규
명하는 데 있어 실증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 타당화를 위한 준거변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
하였다. 첫째, 혼외 출생이 흔하지 않은 한국에서
는 결혼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결혼에 
대한 태도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
혼 기피 현상과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의 가장 핵
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이정하, 박
정윤, 윤나나, 2017). 둘째, 원가족의 부모-자녀 애
착 경험이 개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Oh, 2006) 및 
결혼 결정과 자녀 출산 여부와 같은 출산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삼식, 2006). 
셋째, 가족 내 양육과 돌봄 노동 영역에서의 성차
별 인식을 고려하였다. 한국과 원척도가 개발된 스
웨덴 간에는 양육과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뚜
렷하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이 잘 발달된 국가
로, 스웨덴 남성의 하루 평균 177분을 육아와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45분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로 나타났다(양정선, 2017).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부
과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이는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찬숙, 2013). 

요악하자면,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판 출산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for 

unmarried women: K-AFCS)의 번안 및 타당화
를 목적으로 한다. AFCS는 스웨덴, 폴란드, 터키 
및 일본 등의 국외에서 타당화 및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하
거나 타당화하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출산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
과되었던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학
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5~35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
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당시, 출산경험 또는 결혼경험(이혼, 
사별 등)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패널 조사 
전문기관이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 후 최
종 표집한 50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
한 설명을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
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
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보상으로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연구도구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AFCS) 
Söderberg와 동료들(2015)이 출산 경험이 없는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A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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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5~28세 166 33.2

거주지

서울 160 32.0
29~32세 167 33.4 경기 121 24.2
33~35세 167 33.4 인천 30 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9.8 강원 13 2.6
전문대 졸업 78 15.6 충청 40 0.8
대학교 졸업 351 70.2 전라 31 6.2

대학원 졸업 이상 22 4.4 경상 99 19.8

직업

무직 64 12.8 제주 6 1.2
학생 19 3.8

주관적
경제 수준

하 39 7.8
회사원 322 64.4 중하 191 38.2

공무원/교사 21 4.2 중 226 45.2
자영업 14 2.8 중상 40 8.0
전문직 29 5.8 상 4 0.8

계약직/일용직 근로자 15 3.0
종교 유무

종교 있음 147 29.4
기타 7 1.4 종교 없음 353 70.6

연구/개발 5 1.0
교제경험

있음 438 87.6
CS(고객지원서비스) 4 0.8 없음 62 12.4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구통계학적 특성                                                                 (N = 500)

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1) 미래에 중요한 출산, (2) 현재를 방해하는 출산, 
(3)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출산으로 구분된다.

원 척도인 AFCS에 대하여 원저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한 심리학과 
석사 과정생이 번역 작업을 진행한 후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생이 해당 번역본을 검토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은 학부에서 국제학부를 전공하고 8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역번역
하였으며, 완성된 문항은 심리학 석사 과정생 이상 
6인이 일치도 평정을 10점 Likert 척도(1= ‘전혀 
같지 않다’ ~ 10 = ‘매우 똑같다’)로 실시하였다. 

평정 점수의 평균은 7.16~10 범위에 있었으며, 전
체 평균은 9.43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출산태도 
총점 산출 시 ‘현재를 방해하는 출산’ 하위요인은 
역채점 처리되었다. 출산을 현재의 장애물로 인식
하지 않는 태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출산태도를 의
미하지는 않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인식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반영하였다(강미선 외, 2020). 따라서 총점
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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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원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는 각각 .945, .916, .86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7, .893, .929로 확인되었다.

출산의향
출산의향은 신윤정 외(2020)가 실시한 ‘출산의향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의 출산
의향 문항을 사용하였다. “귀하께서는 자녀 낳는 
것을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십니까?”의 단일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점 Likert 척도(0 = ‘전혀 
원하지 않음’ ~ 11 = ‘상당히 원함’)로 측정한다.

결혼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통계청(2022)이 실시한 사회

조사(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완전, 생활
환경)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는 결혼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단일 문항을 5점 
Likert 척도(1 = ‘하지 말아야 한다’ ~ 5 = ‘반드시 
해야 한다’)로 평정하였다. 

출산동기
출산동기는 Miller(1995)가 개발하고 신윤정 

외(2020)가 번안 및 재구성한 출산동기 척도
(Childbear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긍정적 출산동기 28문항(예: “자녀를 낳아 사
회에 기여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과 부정적 출산동기 21문항(예: “임신
으로 인한 입덧, 체중 증가 등의 고통이 자녀 출
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1 = ‘전혀 아니다’ ~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신윤정 외(2020)의 연구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출산동기의 내적 일치도는 각
각 .944, .915였고, 본 연구에서는 .970, .947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
부모-자녀 간 애착은 Parker, Tupling, Brown 

(1979)이 개발하고 한기백(201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척도인 PBI-C 
(Parental Bonding Instrument–Care)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예: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
해하려 했다”)으로 구성되었으며, 만 16세 이전 부
모와의 정서적 유대 경험을 4점 Likert 척도(1 = 
‘아주 그랬다’ ~ 4 = ‘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평
정하였다. 부정 문항(예: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은 역채점 처리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애착 경험을 의미한다. 한기백(2013) 연
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돌봄 요인의 
Cronbach's 가 각각 .92, .91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부모로 통합하여 긍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
였으며, Cronbach's 는 .80이었다.

성차별 인식
성차별 인식은 김은하(2018)가 개발한 일

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통해 측정하였
다. 본 척도는 두 가지 하위요인—‘성차별 부정 및 
성역할 고정관념’(9문항, 예: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과 ‘여성의 미모 강조’(5문항)—로 구성되며, 
총 14문항을 포함한다.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경험한 적 없다’ ~ 5 = ‘매우 자주 경험했다’)로 응
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속 성차별을 자주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은하(2018)
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가 .93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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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척도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5.0을 활용하여 문항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를 검토하였다. 이후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합치도
(Cronbach's ) 지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7.0을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AFCS는 원 
척도 개발자에 의하여 타당화되었으며(Söderberg 
et al., 2013), 다양한 국가에서 출산 및 자녀 양
육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
구에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어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Kossakowska & Söderberg, 2021; 
Göral et al., 2021; Miyata et al., 2017; 
Zarei Salehabadi et al., 2020; Afshari & 
Beheshtinasab, 2022; Dundar & Elverdi, 2023; 
Acer et al., 2023). 요인구조가 명확한 척도의 경
우,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Byrne, 
2010), 탐색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준거타당도(criterion validity)를 확인
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인 출산의향, 출산동기, 결혼의향, 긍정적 부
모-자녀 애착,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의 상관 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한 출산태도 척도가 
선행연구에서 출산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된 출

산동기 척도와 비교하여 증가된 설명력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칙적 망조직(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법칙적 망조직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개발하고자 한 척도의 
구인과 관련성이 입증된 요인들 간 타당도를 검증
하는 방법이다(Cronbach & Meehl, 1955). 본 연
구에서는 출산태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부모-자녀 
관계를, 출산태도의 결과 변수로 출산의향을 설정
하였다. 이러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
여 설정된 법칙적 망조직 모형을 구조방정식 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
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문항분석

문항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은 1.67~2.60, 
표준편차는 0.763~1.310의 범위에 속하였다. 또
한 왜도와 첨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는 
.169~1.459, 첨도는 –1.226~2.366의 범위에 속하
였다. 따라서 모든 척도 문항은 다변량 정상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는 .638~.929에 
분포하고 있어,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만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K-AFCS의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
여 척도 문항의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추정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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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CFI TLI SRMR RMSEA
K-AFCS 962.158 184 0.0000 .916 .904 0.092 0.066

요인

미래의 중요성

 1.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내 자신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상상할 수 있다.
 3. 나에게 어머니가 되는 일은 중요하다. 
 4. 미래에 임신하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5. 자녀 출산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6. 나에게 미래에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중요하다. 
 7. 가임 능력은 내 미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방해물

 8. 자녀를 가지는 것은 내 여가 활동에 제한을 두게 할 것이다.
 9. 출산은 현재 내 삶에 적합하지 않다.
10. 지금은 어머니의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 
11.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될 것이다.
12. 자녀를 가지는 것은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제한할 것이다.
13. 어머니가 되는 일은 내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을 것 같다.
14.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학업 기회를 제한할 것이다.
15. 자녀를 가지기 전에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 
16. 자녀를 가지는 것은 내 경력 개발을 제한할 것이다. 

여성정체성

17. 임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성성을 느끼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18. 내 가임 능력은 다른 여성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19.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중요하다.
20. 임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1.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표 2. 척도 문항 및 수정지수 연결 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500)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검정
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아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
기에, CFI, TLI, SRMR, RMESA 지수를 종합하여 
확인하였다. SRMR= .0061로 높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CFI= .890, TLI=.876, RMSEA = .105으로 
나타나, 다소 낮은 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

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참고하여 모
형의 어느 부분이 낮은 적합도의 원인이 되는지 탐
색하였다. 수정지수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특정 고
정 모수를 자유 모수로 변경할 경우 기대되는 

값의 잠재적 감소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이다(강
현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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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출산태도 1 　 　 　 　 　 　 　 　

 2. 출산태도-미래 .935** 1 　 　 　 　 　 　 　

 3. 출산태도-방해 -.776** -.625** 1 　 　 　 　 　 　

 4. 출산태도–정체성 .899** .778** -.522** 1 　 　 　 　 　

 5. 출산의향 .868** .896** -.624** .727** 1 　 　 　 　

 6. 결혼태도 .639** .661** -.438** .549** .647** 　 　 　 　

 7. 긍정적 출산동기 .793** .735** -.576** .748** .684** .520** 1 　 　

 8. 부정적 출산동기 -.544** -.496** .617** -.364** -.489** -.375** -.454** 1 　

 9. 부모자녀애착 .203** .231** -.129** .160** .223** .191** .196** -.171** 1
10. 성차별인식 -.343** -.268** .408** -.263** -.280** -.191** -.326** .406** -.026

**p<.01

표 3. 준거변수간 상관관계                                                                               (N = 500)

수정지수 확인 결과, 1요인인 출산의 미래적 중
요성을 측정한 6번 문항(“나에게 미래에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중요하다”)과 7번 문항(“가
임 능력은 내 미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요
인인 출산을 현재의 방해물로 간주하는 태도를 측
정한 9번 문항(“출산은 현재 내 삶에 적합하지 않
다”)과 10번 문항(“지금은 어머니의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은 각각 오차항간 공분산의 수정지수가 
154.677, 84.038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미래에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과 “가임 
능력”을 비슷한 의미로 판단하였을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두 측정변수들의 고유분산이 유사하게 나
타났을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가 제안한 바에 따
라(Jöreskog & Sörbom, 1993), 각 문항들의 공분
산을 연결하고 재분석한 결과 CFI 값이 .916로, 
TLI 값이 .904로 상승하였으며, SRMR 또한 .092
로 개선되었다. 이에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연결한 
후 재분석된 21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
과, 21 문항 모두 .562~.933 사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001 수준으로 유의하
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척도의 개념을 대표하기
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AFCS의 척도문
항과 수정지수를 연결한 후의 모형적합도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준거타당도

준거관련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
다. K-AFCS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
는 미래에 대한 중요성과 여성정체성 요인은 출산
의향, 결혼태도, 긍정적 출산동기, 긍정적 부모-자
녀 애착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정
적 출산동기, 성차별 인식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현
재의 방해물 요인에서는 출산의향, 결혼태도, 긍정
적 출산동기,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과 모두 유의
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출산동기, 성차별 
인식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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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01.
그림 1.  출산태도 척도의 법칙적 망조직 구조모형

K-AFCS는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된 외적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준거관
련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증분타당도: 위계적 회귀분석

출산태도가 출산의향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
와 출산동기가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출산의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직업, 학업, 경제수
준, 종교 여부, 교제 여부)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
서 출산동기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출산태도 척도(K-AFCS)를 투입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4 참조), 모든 단계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단계별
로 증가하여 3단계에서 75.2%의 설명력을 나타냈
다. 또한 투입한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모두 .10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
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
럼 K-AFCS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출 산동기가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출산의향에 대해 유의
한 추가 설명량을 가져, 증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구인타당도: 법칙적 망조직

법칙적 망조직은 특정 척도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당 구인과 관련된 선
행 요인과 결과 변수 간의 논리적 관계를 탐구하
고, 이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출산태도의 선행 요인으로 긍정적 부모-
자녀 애착을 설정하여,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이 
출산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출산태도의 결과 요인으로 출산의향을 설정
하고, K-AFCS가 출산의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정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인 부모-자녀 애착은 

요인 알고리즘을 통해 3개의 지표변수를 지닌 것으
로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
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값은 30.812(= 13, 
N= 500)로 유의수준 .0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
다. 그러나 검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과도하
게 영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CFI가 .994, TLI는 
.990, SRMR값이 .023, RMSEA는 0.052로 모두 
좋은 적합도로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측정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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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모형 독립변수 B SE    ∆ 

1단계

연령 -.073 .045 -.075

.050 .050***

학력 -.222 .205 .050
직업 .008 .084 .004

경제수준 .277 .182 .070
종교유무 -.486 .121 -.178***

교제경험 .811 .425 .086

2단계

연령 -.038 .033 -.039

.486 .436***

학력 .071 .152 -.016
직업 -.011 0.62 -.006

경제수준 -.031 .135 -.008
종교유무 -.130 .090 -.048
교제경험 .537 .313 .057
출산동기 3.935 .193 .682***

3단계

연령 -.026 0.23 -.027

.756 .270***

학력 .144 .105 .033
직업 -.027 .043 -.015

경제수준 -.015 .093 .004
종교유무 -.062 .062 -.023
교제경험 .013 .217 .001
출산동기 .072 .212 .012
K-AFCS 3.168 .136 .856***

***p<.001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 = 500)

구조모형 검정을 위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구조모형 검정
구조모형 검정 결과,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에서 

출산태도의 표준화 경로추정치는 .213(p<.001), 
출산태도에서 출산의향의 표준화 경로추정치는 
.924(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

서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은 출산태도에 정적인 영
향을 주고, 출산태도는 출산의향에 정적 영향을 주
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요인인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은 출산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출산태도가 
출산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함으로써 본 연구의 구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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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Söderberg와 동료들(2013)이 
개발한 출산태도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미혼 여성 500명
을 대상으로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 문항의 번안 및 
문항 양호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
인분석(CFA)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 구인타당도 검증을 진행하
였다. 문항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 및 표준
편차, 왜도와 첨도 값이 적절한 범위 내에 분포하
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 및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와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가 문항 
양호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에서 타당화한 척도 문항들이 출산태도 구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에서 개발된 출산태도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
게 번안하고 타당화함으로써, 한국 미혼 여성의 출
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
율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상당한 예산
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시사한다. 본 연구
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미혼 여
성의 출산 태도에 주목하고, 개인의 심리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상
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K-AFCS을 엄밀하게 
검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준
거타당도와 증분타당도 검증에 더해, 법칙적 망조
직(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통한 구인타당
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출산태도라는 구인의 이론
적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법칙적 망조
직 분석은 단순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넘어 이론적
으로 연관된 선행요인(부모-자녀 애착)과 결과요인
(출산의향)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척도의 구성개념이 실제 이
론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다면적 타당화 접근
은 K-AFCS가 단순히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높은 
척도를 넘어,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관계성을 실
증적으로 반영하는 타당한 측정도구임을 입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애착 경험 및 애착특
성이 출산태도와 개인의 생식 전략(reproductive 
strategy)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el Giudice M., 2009).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애착 경험은 자기 개념
과 대인관계 양식, 가치관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
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Bowlby, 1988; Sroufe, 2005), 출산태도 또한 이
러한 장기적 발달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
다. 따라서 출산태도를 단순한 개별적 의사결정이 
아닌 부모-자녀 애착 경험과 발달적 연속성 상에서 
개인의 출산 의향에 통합하여 살펴봄으로써 출산 
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발달적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본 척도의 이론적 기여가 있다. 이러한 발달
심리학적 이해는 저출산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
원책 중심의 단기적 접근보다 가족 내 건강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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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지원하는 장기적 접근을 포함해야 함을 시
사한다. 다만 이는 세대 간 애착 경험의 차이나 변
화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전제하기보다
는, 전반적인 애착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 조건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론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
산 대책 수립 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긍정적 부
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정
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출산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척도들은 출산 및 자녀 희망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거나(김경선, 오진환, 2007; 
노원, 문상호, 2010), 출산의향과 출산태도의 개념
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보라, 
2018). 그러나, 출산태도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구
인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AFCS는 ‘미래를 위한 출산’, ‘현재의 
방해물로서의 출산’,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출산’이
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출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한국 
미혼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인구통계학적 접근이나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포착
하기 어려운 출산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본 척도는 연령, 직업, 경제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출산동기를 통제한 
이후에도 출산의향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
여주었으며, 이는 K-AFCS가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서의 타당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경제․문화적 맥락에서 개인

의 출산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심
리․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여, K-AFCS의 하위 요
인 구조를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K-AFCS는 향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저
출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
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미혼 여성만
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혼외 출산이 매우 드문 한국의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할 때(신윤정 외, 2020; 이명진, 
2022),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기혼 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
히 최근 국내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권익성, 2024),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K-AFCS의 적용가능성
을 검증하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 출산태도
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두 
집단 간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배경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설문 문항
도 집단 및 결혼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해석
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집
단 분석을 통한 형태 및 측정 불변성 검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인구통계학
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에 따른 출
산태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스웨덴에서 개발된 원척도
를 번안하여 사용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출
산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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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구조와 의미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원척도가 개발된 스웨덴은 
성평등 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출산 및 육아 
관련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여성이 출산
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사회적 압력과 부담
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
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이 여
전히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과 한국의 문화
적 차이를 고려할 때,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 
여성의 출산태도를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
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문항 개발 및 수정
을 통하여, 문화적 타당성이 반영된 출산태도 척도
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층적 인터
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한국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항 수정 및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표본을 사용한 단회
성 자료 수집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반분
검사 신뢰도(split-half cross-validation) 검증이
나 다집단 분석 등을 통해 구조의 신뢰도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미혼 여성의 출산태
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K-AFCS
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접
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척도는 기존의 사회경
제적 접근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태도 차원에서 저
출산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향후 한국 사회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실증적 근거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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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FCS) for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unmarried women 
recruited online through a research pane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K-AFCS), comprising 21 items across the dimensions of 
“Importance for the Future,” “Hindrance at Present,” and “Female Identity.” Furthermore, the scale 
demonstrated satisfactory validity across multiple domains, including criterion-related validity, 
incremental validity vi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through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childbearing attitudes among unmarried women—a group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existing research—thus laying the groundwork for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investigations into 
the multifaceted issue of low fert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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